
l 머리말 

2 군지봉의 위치와 변천 

3. 군자봉과 고인돌 

4 군자산성의 존재 여부 

5. 군지봉과 군지봉 성황제 

6 맺음말 

17 



페
빼
 
기
 

、
혁
，
 

28 



시흥 군자봉의 역사와 지리 

1. 머리말 

군자봉 바로 밑의 구지정 마을과 그 주변 군자동에 거주하는 시흥시 

민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다. “구지정 처녀는 기神氣가 세서 시집가기 

어렵다”든지 “다른 믿음을 갖더라도 나이가 들어서는 반드시 군자봉으 

로 돌아오게 된다”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말은 군지봉 성황제가 단순히 성황제의 주제자主察者인 당 

주堂主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의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근 마 

을의 주민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일종의 마을신앙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보여준다. 

따라서 군자봉 성황제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군자봉을 비롯하 

여 인근 지역의 역사적 연원과 변천， 지리적 특성 등을 함께 살펴보아 

야 할 것이다. ‘곡절없는 무텀이 없다’는 말처럼，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까닭과 유래가 있게 마련이다. 또 그 까닭은 인간의 고도한 정신활동의 

결과이기 보다 자연지리적 조건 · 역사적 경험이 중첩되어 형성되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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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라 본다 1) 

이 글은 위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군자봉 성황제의 본격적인 분석 

에 앞서 군샘과 그 주변지역의 역사·지리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 

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군자봉이 각종 지리지에 등장하는 시점과 

관련 전승의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아울러 군자봉 인근의 안산 갯머리에서 거행되는 갯머리 성황제의 유 

래를 비교하여 군자 성황제 전승의 원형을 나름대로 찾아보고자 한다. 

2. 군자봉의 위치와 변천 

군자봉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과 장현동 · 능목동 사이 

에 위치한 높이 199m의 봉우리로서 주변 지역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널 

리 쓰이고 있다. 

삼국시대 이래 안산군安山君B에 속하였으나 장항구현積項口縣 · 장구군揮口 

那 릉 군 · 현명만 전할 뿐， 군자봉이나 주변 지역에 대한 구체적 지명은 

남아 있지 않다.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마유면馬遊面의 구정리(九井里， 또는 九

之井里)와 산북리山北里였다가， 1912년 2월 5일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7 

호2)로 안산군내 동리洞里의 구역과 병칭을 변경할 때， 군자리君子里로 합쳐 

졌는데， 군지봉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보인다. 

그 뒤 조선총독부령 제 111호3)에 따라 1914년 3월 1일을 기해 안산군 

이 시흥군始興那과 수원군水原都으로 분리 통합될 때 시흥군에 속하게 되 

었으며， 같은 해 3월 13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3호4)에 따라 옛 안산 

1) 마빈 해리스 지음， 박종렬 옮김 w문화의 수수께끼~(한길사， 2000), 15~19쪽 참조 

2) w朝蘇總督府官報』明治45년(1912) 2월 8일자 호외. 

3) w朝蘇總督府官報』大正2년(1913) 12월 29일자 호외 . 

4) w朝蘇總督府官報』大iE3년(1914) 3월 13일자 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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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마유면과， 대월면太뼈 · 와리면파1m을 합쳐 군자면君子l띠을 설치함 

에 따라 시홍군 군자면에 속하게 되었다. 

이 후 별다른 변동이 없다가 1988년 12월 3 1일 제정된 법률 4050호에 

따라 1989년 l월 1일자로 시홍군이 폐지되고， 소래읍蘇던 · 수암면체 

l띠 · 군자면이 합쳐져 시홍시로 승격되자 시흥시 군지동휩쉰l페이 되었다 5) 

이러한 지명의 변화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789년 대한제국기 ( W조선지지자료~ ) 1912년 1989년 

)L之井및 구지물(九井및) 

君+및 君+洞
山北및 산뒤(山北里) 

결국 현재 군자동의 뿌리가 되는 것은 조선시대 군자;봉 인근의 구지 

정리와 산북리인 셈인데， 『조선지지자료때1빼뜸폈‘] . .Jj 의 안산군 마유면 조 

에는 ‘구정리 1L까및를 ‘구지물’로， 산북리 U니따를 ‘산뒤’로 부른다고 기록 

했다 각각 아홉 개의 우물이 있는 마을， 군자봉의 뒤쪽 마을이란 의미 

의 한자I션: 표기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1789년(정조 1 3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구총 

수戶 11劉뼈에 ‘구지정리1ι 

J!:I IJ.’와 ‘산북리 LIJ~댐’를 비 

롯한 마유면 전체의 호수 

가 541호， 인구가 2，307명 〈그림 1) 구지정의 아흩 우물 중 유일한 현존 우물 

5) ".거무개 · 배우물 마을지 ，g(거모3통 마을회， 2001), 39쪽 참조 

시흥 군자봄의 역사와 지리 11 김락기 31 



(남자 1 ，247명， 여자 1 ，060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규모는 당시 안산군내에 

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군내면那內面의 597호， 2，619명과 불과 300명 정도 

차이어서 적은 인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마유면에 속하는 오이도烏耳島와 정왕동표往洞， 죽율동竹票洞 지역 

이 대부분 매립되기 이전의 갯벌로서 많은 인구가 조밀하게 거주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마유변에서도 가장 거주민이 많았던 곳이 군 

자봉 인근으로 추정된다. 

한편， 군자봉 또는 군자산이란 명칭은 조선시대 문종文宗과 단종端宗의 

안산 거둥과 관련하여 전해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1 . 군자산(君子山)은 본래 서령산(西領山) 혹은 일봉샌一峰山)이라 불 

리어 왔는데， 조선(朝蘇) 문종(文宗， 1450~ 1452)때 왕비(王뼈) 현덕왕후(顯德 

王店)가 승하하자 문종(文宗)이 군자면(君子面) 목내리(木內里) 능내동(陸內洞) 

에 묘j훌)를 쓰게 되었다 당시 문종(文宗)이 왕후묘(王담幕)에 행차할 때 이 

산의 산세(山勢)가 절묘하고 웅대함에 감탄하여 군자산(君子미이라 명명하 

게 되었으며 그 후로 백성들이 군자샌君子山)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디-6) 

가-2. 조선 제6대 임급인 단종이 목내리(현 안산시 목내동)에 있는 어머니 

의 묘소를 가는 길에 이 산을 보고 마치 연꽃처럼 생겨 군자의 모습과 같다 

하여 군자산이라 했는데， 조선 말엽에 군자봉으로 개칭하였다7) 

위의 두 기록은 거의 같은 시기(1988년) 에 작성되었음에도 군자봉이란 

이름의 작병자作名者를 각각 문종과 단종으로 달리 전하고 있다. 

그런데 가-1의 설명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 단종의 어 

머니인 현덕왕후는 문종이 승하하기 11년 전， 세종世宗 23년(1441) 7월 23 

6) 京뚫道 · 明知大學校 w始華地區 開發事業區域 地表調호~(1988)， 115쪽 

7) w始興那誌』下(시흥군지편찬위원회， 1988), 1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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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단종을 낳고 다음날인 7월 24 

일 세상을 떠났고，8) If'문종실록文 

~;üt짜』을 통해 문종의 안산 행차 

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 

서 문종이 군자봉의 작명자라는 

것은 근거가 희박하다 

가-2의 설병을 살펴보면， 단종 

은 재위 2년째인 1454년 9월 29 

일에 어머니 현덕왕후의 능인 

소릉깨l벚을 참배9)한 뒤 다음날 
〈그림 2> 1910년대의 군자볼과 주변 지혈 

안산에 머문 사실이 있다 10) 다음날에는 군자봉과 그리 멀지 않은 수리 

산에서 사냥을 한 뒤 과천으로 향했다 11 ) 

따라서 단종이 실제 군자봉을 보고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다른 증거 자료가 없어 현재로서는 가장 비중 있는 전설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두 가지 전승에 모두 나타나는 현덕왕후 능의 존재는 군지봉이 

명명되고 알려지게 된 계기가 현덕왕후의 장지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 현덕왕후의 능묘 예정지는 군자봉에서 바 

8) w과宗폈됐』권93， 23년 7월 24일(무오)， “왕세자빈 권씨가 추하였다 때은 아름다운 

l:t\이 있어 피IJlq~~과 1i&1l~에 모두 싸닙:이 있으므로， 패상의 총애기→ 두터웠다 멍이 

위독하게 되매， 임 금이 친히 기서 문병하기를 잠시 동안에 두세 번에 이르렀더 

니 ， 죽게 되매 양궁이 매우 슬퍼하여 수라[ /l:0 J를 폐하였고， 宮ψ의 {뛰입l들이 눈 
물을 홀리며 울지 않는 이 없었다" 

9) w폐宗줬았』권 l2， 2년 9월29일(정축)， “임금이 친히 u십|찢에 제사하고， 서울을 니기 

.&-:t輝 앞들에 이르니" 

l O) W폐宗양-앉』권 l2 ， 2년 9월30일(무인)， “따 1:!'l7 1 슛山의 rli 川 ll~에 머물렀다 1 11:1 1111께 
서 아뢰기를 . .. 

ll ) W폐宗판앓』권 l 2 ， 2년 lO월 l일(기묘)， “임금이 11“1낯에 제시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 
에 써i효에서 사냥을 행하고， rlì I11 밑에 이르러， 낮 수라를 들고 n장11!111에서 딸을 

몰아 사냥하였다 해질 무럽에 싸川에 이르랴 ， 飛ζ따 IW.에서 上fi ~~샤를 멈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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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내려다보이는， 현재 시홍시 향토유적 제4호로 지정된 광해군(光海君) 

의 국구-(1폐ω) 류자신(쩨l벼新)의 묘역인데， 이를 둘러싸고 이견이 제기되어 

세종이 실사를 명령했을 만큼 당시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1 2) 

〈그림 3) 군자몽에서 바라 온 류자신 묘역(현덕왕후 능묘 예정지) 

한편 각종 지지자료따찮장까중에서 현재의 군지봉을 가리키는 ‘군자君 

十’란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여지도서 

떳j마화h얀』안산군조이 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명 나J t， 이 ‘군자산’으로 나와 있는데， 부 

가된 설명에 성황사빼떼új가 있다고 하여， 군자봉 성황제가 조선시대에 

12) ~샌-宗ItF;k~권93 ， 23년 8월 25일(기축) / 빈궁의 능소인 안산 고읍 땅이 흉악한 땅 

이리는 전농시의 종 목효지의 상소문 ;8월 26일(경인) / 왕세자빈의 무덤혈을 살 

피게 하고 다시 길지를 찾아보게 하다 ;8월 27일(신묘) / 민의생 등이 안산의 무 

덤 혈을 살펴보고 목효지의 글을 논단하다 ;9월 2일(병신) / 목효지가 천인으로 

서 상언한 죄에 관해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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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읍지류에 기록될 정도로 잘 알 

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1843년에 편찬된 『경기지京臨￡ 

』안산군조에 성황단쩨;띤댐과 함께 군자 

봉이 나오고 있으며(그림 5), 1864년 김 

정호金正바가 편잔한 『대동지지大빠也농』 

에는 군지봉만 표시되어 있대그림 6). 

또 1871년 편찬된 『경기읍지京짧펀갚、』안 

산군조에는 군지잔이(그림 7), 1894년 편 

찬된 『기전읍지짧께던파 안산군조에는 

‘성황씨패’과 함께 군자산이 나오고 있 

다〈그림 8)‘ 

〈그림 4 ) r맺뼈圖톰」으| 君子山

이와 같은 지지자료삐滋料의 표기빙식으로 보아 ‘군자산’과 ‘군자봉’ 

은 별 의미 없이 혼용되었으며， 조선 말엽에 ‘군자봉’으로 개칭하였다는 

가-2의 설명은 그리 티딩-하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럽다 

〈그림 5) r京짧짧4으| 군자몽과 성황단 

~iTi - 몇 

풍홈훌훌.t
*휠 j(.흉 

+ 녕b ’}흥홉￥ 송 

:.J훌 ‘ld승 

〈그림 6) r大훌il!!i흔4의 君子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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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혔전廳繹 
〈그림 7 ) r京짧둥짧ι으| 군자산 〈그림 8 ) r뿔힘둠짧a으| 군자산 

3. 군자봉과 고인돌 

군자봉 주변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지 문헌을 통해 확인 

하기는 어럽다 하지만 군자봉에서 내려다보이는 오이도에 서해안을 대 

표하는 신석기시대 패총유적이 발견되어 국가사적 44 1호로 지정되어 

있는 접과 군자동 산22-8번지 ， 군자봉 정상 

부 남쪽의 능선상에서 청동기시대의 고인 

돌이 하나 조사된 1 3) 것을 보면 신석기시대 

부터 사람이 거주히였을 가능성이 높다 

2004년 1 2월에는 “군자봉 성황제 학술고 

증조사”의 조사자인 인하대학교 서영대 교 

수와 국립민속박물관 장장식 학에연구관 

이 구준물 마을 안인 군지-동 354번지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큰 바윗돌을 발 

견하였고， 이를 시홍시청에 제보하여 기초 
〈그림 9) 354번기 고인돌의 

밑띔(훌石) 위로 담장이 쳐진 모습 확인조사를 하였다 14) 

13) 기전문화재연구원 시홍시 ~시흉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 1 73- 1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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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돌 위로 그램처럼 

담장이 쳐 있기 때문에 길 

에서는 그저 큰 바위 정도 

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조사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생각된다. 

조사 결과 덮개돌쩨 l로 

판단되는 암괴에 뚜렷이 
〈그림 10> 354번기 고인톨 덮개돌(훌石)의 성혈 

나타나는 성혈따i들， 핀형 jlilf~으로 다듬어진 지석자 1들로 보이- 고인돌이 

틀림없었다 특이한 것은 개석이 놓인 지표면이 두툼하게 올라가 편평 

한 뒷마당에 비해 표고가 높은 점인데， 이것이 고인돌의 매납부〈매정시 

설)인지 원위치에서 임의로 이동된 결과인지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

고인돌은 354번지에 속하지만， 353번지 주택의 담장이 지번을 벗어나 

둘러진 탓에 시벤트벽돌담이 고인돌 위를 가로지르는 형국이다. 정확한 

측량이 필요하겠지만 고인돌의 덮개돌써 l과 굉돌죄î 271 는 354번지에， 

다른 굉돌 271 는 353번지에 흩어져 위치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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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로 보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자리에 。 1 01~으
λλλλ 디 

을알수있다 〈그림 11 > 354번기 고인톨의 굉돌(支::0 ) 

14) 기초조사는 2005년 l월 1 7일에 필자와 시홍시 향토사료실 김영연 전문위원(고고 

학 전공)이 하였으며， 354번지의 소유주로 8대째 구지정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지대식 씨(66세)가 어린 시절 보고 들은 이이:기를 자세히 해 주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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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개돌에 고깃배의 딪줄을 매었다는 것은 군자봉 인근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던 20세기 초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고인돌이 만들 

어질 당시에 군자봉의 서남쪽으로 야트막한 구릉이 펼쳐지고， 바로 앞 

에 넓은 갯벌이 형성된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군자봉 주변에는 위의 두 기 뿐만 아니라 군자봉의 남쪽 산자락에 해 

당하는 시흥시 군자동 산 51-1번지에서 4기， 안산시 선부동 산 32번지에 

서 7기 고인돌이 발굴된 바 있고，15) 바로 옆인 안산시 선부동 산27번지 

에도 571의 고인돌이 분포한다 16) 

따라서 현재까지 확인된 군자봉 주변의 고인돌은 모두 18기에 이르 

며， 이것은 적지 않은 숫자로서 청동기시대에 군자봉을 중심으로 일정 

한 세력을 형성한 주민집단이 존재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병확한 증거 

라고평가할수 있다. 

4. 군자산성의 존재 여부 

군자봉은 높이가 199m로 그리 높게 생각되지 않지만， 해발표고의 기 

준이 되는 인천앞바다와 이어져 있는 곳이라 평지에 200m에 가깝게 우 

뚝 솟아 있는 셈이어서 정상에서 주변을 조망할 경우， 거의 막힘없이 

사방을 살필 수 있는 요충중의 요충이다 

또 군자봉 남서쪽 넓은 벌판에 일제강점기에 만든 군자염전이 있었 

고， 현재는 그곳을 매립하여 시화공단 및 배후 주택지를 조성하였기 때 

문에 육지속의 산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림 2의 지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래는 그림 2의 논으로 표시된 군지봉의 남서쪽 바로 아래까지 

15) 명지대 박물관 · 경기도 w安山 仙府洞 支石흉 發鋼調효報告書~(1991) 참조. 

16) w安山市史』上(편찬위원회， 1999), 547-54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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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이 드나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군자봉은 바대해안)와 육지(내륙)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훌륭한 입지조건을 갖춘 매우 중요한 곳이다‘ 1 7) 

군자봉에서 살필 수 있는 범위는 그림 9와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 

다쪽으로는 인천앞바다에서 시화호를 거쳐 이르게 되는 남양만 일대까 

지， 육지로는 소래산과 수리산이 이어지는 현재의 시흥시 북부와 안양 

시 동부 및 안산시의 북부지역을 포괄한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곳에 산성이 존재한다는 전승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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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군자몽에서 바라본 시화호 및 남앙만 일대 

17) 윤병철 r안산지역의 해양방어체제J(W고구려산성과 해양방어체제연구~ ， 백산자 

료원， 2000), 5 3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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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군자몸에서 바라 온 인천 앞바다 

마1 표고 187m의 독립봉인 군지봉의 정상에 있으며 삼국시대의 토기편 

(土←댐片)과 기와의 파편이 산재해 있고 정상부에 후대에 지었던 성황당 자리 

기- 있으며 조선 때는 몽수대<1.$淡꿇)로 시-용되기도 하였다 한다 

삼국시대 힌강유역과 남양만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지키는 요새지(핏짧삐) 

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주위는 약 400m 높이는 약 10m이다 18) 

다-2. 산 정상부에는 평지가 있고 그 주변으로 돌아가면서 돌과 흙으로 

쌓은 성 축이 남아있다 … 성주<~成周)는 2 1 1. 5m로 성 으로서의 역 할보다 봉수 

대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성내의 북쪽에는 동서 

725cm, 남북 795cm의 큰 구덩이기- 남아있다 남쪽에는 문지(門쇠U라고 생각되 

18) 꾀與都， ~ ~f:ì멧의 f픽統文化(增filìJ~x)~ ( 1983),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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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이 있는데 폭은 260cm정도이다. 

유물은 회색연질토기 및 회청색경질토기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삼국시 

대부터 사용된 봉수대일 것으로 보인다 19) 

다-3 그러나 군자봉의 실제 높이는 187m가 아니 라 199m이며， 또 조선시 

대에 봉수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하나 군자봉은 봉수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산 정상부에는 돌과 흙으로 쌓은 길이 400m, 높이 10m 정도의 성축 

이 남아 있다고 했으나， 이 또한 현재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20) 

다-4. 최근\1999년 여름)에 펼자가 조사했을 때는， 성축은 이미 거의 없어 

져 버리고， 둘레의 곳곳에 축성의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다.21) 

다-1의 기록은 문화재관리국에서 1977년에 펴낸 『문화유적총람文化違 

廣總、寶』의 기술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고， 다-2는 고고학 전공자의 실 

제 조사 결과이다. 다-3은 이에 대한 반론인 셈인데， 전반적으로 보아 

군자산성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다-4는 산성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현재 거의 없어져 버린 현장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군자봉정상부근에 산재한각종토기 및 기와편과지리적 이 

점을 고려할 때 규모를 떠나 일정한 군사요새가 자리 잡았을 가능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 전체적인 규모나 구조를 파악하기엔 미흡하지만 인공적으로 돌을 

쌓아올린 흔적은 군자봉 정상에서 서남쪽으로 약 10m정도 아래에서 지 

금도 여전히 확인된다 22) 수풀이 아직 남아있어 어느 정도 구간에 걸쳐 

19) 한양대학교 · 경기도 w京짧道百!齊文化遺歸~(1986) ， 67쪽 

원문의 漢字는 한글로 바꾸었다. 

20) 이한기 w시홍의 문화재와 유적~(시흥시， 1995), 161쪽. 
21) 윤병철， 앞의 글， 5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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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육안으로 보기에 약 10m가량은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석축은 등산로 바로 옆에 있고， 반대편에 

는 각진 돌무더기가 있는데 ， 정밀조사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가릴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된다. 

군지봉의 산세로 볼 때 다-2의 설명처럼 대규모 벙어시설로서 성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고， 주로 해안의 정황을 살피고 어딘가에 있었을 본진 

本따에 연락을 취하는 일종의 초소새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조선시대에 군지봉에 봉수대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봉 

〈그림 14) 군자봉 정상부근의 석축 흔적(서→동) 

22) 2004년 10월 1 4일(목) 오후에 시홍시사편찬위원회의 홍현영 · 추교찬 · 장세회 연 

구원과 함께 현장을 답사하던 도중 확인하였고， 군자성 황제 당일인 2004년 II월 
14 일(일) 수풀을 걷어내고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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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석축의 돌이 빠진 자리 

〈그림 16) 군자봉 정상부근의 석축 흔적(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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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서의 기능을 부정할 수도 있지만，23) 만약 조망 범위내에 이상이 발 

생했을 경우 이를 연락하는 방법으로 연기나 불을 피웠을 가능성이 높다. 

병사가 직접 산을 내려가 본진에 이상을 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이 봉수대라는 전승을 낳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군자산성은 산성에서 연상되는 대규모 방어시설은 아니며， 전 

망대로서 역할이 우선인데， 연락의 수단으로 불이나 연기를 피웠기 때 

문에 봉수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추정은 군자봉 정상에 산재한 각종 토기류의 분석과 석축흔 

적의 구체적 분석에 의해 보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시굴 · 발굴 

을 포함한 정밀조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5. 군자봉과 군자봉 성황제 

군자봉이 가진 특색중의 하나가 바로 성황제의 무대라는 점인데， 성 

황제 관련 전승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 

는 면이 있다 물론 전승이 가지는 고유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예를 근거로 펌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그러한 

전승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고민해 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라 생각 

된다. 

우선 군자봉 성황제의 유래에 관한 개별 설명을 나열해 보면 아래와 

23) 조선시대 군자봉 인근에는 두개의 봉수가 있었다. 하나는 현재 오이도에 있던 오 
질애 봉수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정왕산에 았던 정왕산 봉수이다. 두 봉수는 
모두 인천 문학산에 있던 성산 봉수와 연결되었는데， 조선 英祖 때에 오이도에 
서 정왕산으로 봉수를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영조 35년(1759)에 발간된 
『與地圖뿜』 안산군 봉수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正往山隆緣- 옛 폼nι 
耳島 봉수를 지금 여기로 옮겼다. 남쪽으로 南陽 海雲山에 응하고 북쪽으로 仁川

城山에 응한다”고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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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라[ 군자리 성황당지(君子里 빼皇짧hJ:): 군지봉 정상(君子峰 頂上j에 있었 

다 하며 여러번 중건(重鐵했으나 원인모를 불이나거나 밤중에 몰래 파괴되었 

다고 전하는데 신라 경순왕懶I1莊)을 여기에 모셨었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지금은 불타없어져 흔적도 찾을 길이 없으나 성황당(서낭당)은 예부터 우 

리 조상의 토속적인 신(패벼)을 모시는 건물을 말하며 성황당에는 보통 큰 돌 

무더기와 고목이 있다.24) 

라-2. 성황당지(城뽑堂址) : 군자면 군자리의 군자산t君子山) 정상에 있다. 

신라 제56대 경순왕t뼈1頂王)을 여기에 모셨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또 전해오 

는 이야기로는 경순왕의 부인인 순흥 안씨가 난을 피하여 군자봉 아래에 있 

는 친정에 살았는데 경순왕의 승하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난중이라 갈 수 없 

어 군자봉 정상에 초막을 짓고 3년 동안 남편의 명복을 빌었다. 그랬더니 어 

느날 밤 꿈에 경순왕이 나타나 부인의 정성을 치하하고 한가지 소원을 들어 

주겠다고 하고 사라졌다. 안씨는 평소 반신불수인 몸종을 불쌍히 여겨 왔는 

데 꿈에서 깨어보니 몸종의 병이 나아 있었다. 이 소문을 들은 마을사람들이 

군자봉의 정상에다 성황당을 짓고 경순왕의 위패를 모시고 소원을 빌었다 

한다. 

조선시대에는 이곳을 성황시{城團패)라 하였다. 여러번 중건(重建)했으나 

원인 모를 불이 나거나 밤중에 몰래 파괴되었다고도 한다. 현재는 터만 있을 

뿐인데， 근자에 인근주민틀이 정상에 있는 느티나무 앞에 제단을 설치하고 

치성을 드린다.25) 

24) w始興의 傳統文化(增補版)J(始興那， 1983), 155쪽. 
25) w始興那옮、』上(편찬위원회， 1988), 5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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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3 유래 : 군자성황제(君子城團察)는 별리 고려 초기부터 거행되기 시 

작했다고 전해진다. 즉， 신라 제56대 경순왕t敬)I[될王)이 고려에 사직을 넘겨 

주고 경주를 떠나 충북 제원군을 거쳐 강원도 원성군 고자암에 미륙불상(弼 

朝f빼象)을 조성한 후 시흥시 군자동 구준물 마을에 이르러 안씨부인과 생활 

하고 아들 덕지(德擊)를 낳았다고 한다. 

그 후 경순왕이 죽자 안씨부인이 마을 뒷산인 군자봉에 매일 올라가 치성 

을 드리자， 어느 날 꿈에 경순왕이 나타나 안씨부인을 위로하고 홀연히 사라 

졌다. 얼마 후 내의시 랑 서희(徐熙， 940-998)가 송나라 사신으로 출행하게 되 

었는데， 그때 안씨부인의 영흔이 나타나 사행(使行)길을 도와주어 그 은공으 

로 군자봉 정상에 경순왕의 영정(影뼈과 안씨부인의 소원당所願堂)을 지어 

주었다. 그 후부터 인근의 주민들이 해마다 음력 2월에는 성황신(城裡神)인 

경순왕과 안씨부인 및 장모 홍씨의 영정을 모시고 인근의 마을로 내려와 유 

가를 툴고， 10월에는 군자봉 정상에 있는 소원당(또는 城l힘리)에서 신곡맞이 

행사를 1천여 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성황제를 지내오고 있다.26) 

위의 세 자료를 살펴보면， 성황제의 대상으로 경순왕을 모신다는 간 

단한 언급에서(라'-1)， 경순왕-부인 안씨-폼종의 이야기로(라-2)， 다시 경순 

왕-안씨-홍씨아들 덕지 -서희徐熙의 사행使行등으로 전승이 확대되어 온 

것을 알수 있다 

그런데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서희가 송나라에 사신으로 간 것은 

광종光宗 23년인 972년이었고，27) 경순왕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보다 6년 

26) 이한기~시홍의 생활문화와 자연유산~(시흥시， 1995), 200-201쪽. 

27) ~高麗史』 第2卷， 世家 第2， 광종 임신 23년(972)， “대의시랑 徐熙 등을 송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선사하였다 송나라 황제가 조서를 보내 왕의 식읍을 더 주고 추 
성 순화 수절 보의 공신(推誠順化守節保義功ê!) 칭호를 주었으며 서희에게는 검 
교 병부상서를， 副便인 내봉경 崔業에게는 검교 사농경 겸 어사대부를， 判官인 
광평시랑 康禮에게는 검교 소부소감을， 錄事인 광평원외랑 劉隱에게는 검교 상 
서 금부랑중을 각각 주고 아울러 官語를 주었다” 
『高麗史』 第94卷， 列傳 第7， “ ... 광종 23년에 사신으로 송나라에 갔었다 당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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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인 경종景宗 3년인 978년이었다.28) 

따라서 이미 세상을 떠난 경순왕과 안씨 부인이 서희의 사행을 도왔 

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서희의 사행이 비교 

적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보아 원래의 전승과도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 

으로추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가 되는 것이， 유사한 전승을 갖고 있는 안산 갯 

머리 성황제이다. 

마-1. 서낭굿의 유래 :시흥군 군자면 성곡리 성두부락 뒷산에 성황당이 

있다. 부락 주민들은 이 성황당에서 매년 10월 초순이면 당제(堂察)를 지내오 

고 있다.…성황당 당제는 고려 제6대 성종 때부터 지대져 내려 오고 있다고 

전해진다. 유래를 보면 성종때의 내부시랑 서희(徐熙)가 중국 송나라에 사신 

으로 가게 되었는데…서희가 수행원을 이끌고 뱃터에 당도하여 송나라로 떠 

나려 하자， 조용하던 바다가 별안간 폭풍우가 몰아쳐 배를 삼킬 듯 하였 

다.…서희가 뱃길의 장도(뾰途)를 비는 제(쩡)를 지내고， 돌아와 잠이 들었을 

때였다. 꿈에 소복단장한 두 영이 홀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웬 여인네들인가!~ 서희는 호통을 쳤다. 두 여인은 슬픈 얼굴을 하고 다 

음과 같은 사연을 들려주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의 비(~B) 홍씨와 

나의 친정어머니 안씨입니다』…「나{홍씨)는 김부{金傳)대왕과 결혼한 첫날밤 

에 소박을 맞았다오. 친정에 돌아오}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중 병을 얻어 회 

생치 못하고 그만 청상(춤爛)으로 죽어버렸오. 나의 어머니는 딸의 죽음을 

애통해 하다가 역시 횟병으로 이 세상을 등지니 원통하고 절통하게 죽어간 

려에서는 송나라와 10여 년 동안이나 왕래가 없다가 서희가 사신으로 갔는데 그 

의 행동이 절도 있고 예법에 적합하였으므로 송나라 태조가 가상히 여기어 검교 
병부 상사〈檢校兵部尙團 벼슬을 주었다” 

28) w高麗史』 第2卷， 世家 第2， 경증 무인 3년(978)， “여름 4월에 정승 金博가 죽었다. 

그에게 敬順이라는 시호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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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핸↑멍이 되어 모녀 혼령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되었다오.!l'" 

자손을 두지 못했으니 누가 두 흔령의 지노귀를 풀어 주며 제(쩔)날인들 

제상(察皮)하나 마련하겠느냐는 것이다. 의지할 마땅한 곳을 찾아 헤매던 중 

서희가 사신으로 송나라에 건너가는 것을 알고 거처할 곳이라도 얻을 까 하 

여 바다에 풍파를 일으켰노라고 하였다 .... (서희는) 그들의 부탁을 들어줄 것 

을 약속하였다 …서희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 깨어보니 꿈이었다. 

이튿날 서희는 그 곳에 정성을 다해 성을 쌓고 아답한 사딩끼리堂)을 지었 

다. 화공을 시켜 꿈에 본 두 여인의 모습을 일러 주며 그리게 하였다.…그 후 

부터는 중국을 드나드는 사신이나 배를 가지고 어업을 일삼는 어부들은 바 

다에 나갈 때변 반드시 이 사당에 제물을 차려놓고 극진히 정성을 드렸다고 

한다…29) 

마-2 역사 및 유래 : 안산시 성곡동 산 77번지에 위치한 갯머리 성황당은 

다른 여러 지방에 있는 성황당과는 달리 발생 유래가 특이하다. 일반적인 성 

황당이 한 마을 단위만의 제액초복〈除m招『圖을 기원한 신당(神堂)으로 발생 

한데 반해 갯머리 성황당은 발생 설화가 독특하다. 고려 제6대 성종(982-997 

년)때 내부시랑 서희(徐熙)가 송나라에 사선으로 가게 되어 갯머리연안t현재 

당집이 있는 아래)에서 배를 타려고 했을 때 갑자기 잠잠하던 바다에 폭풍우 

가 몰아쳐 배를 띄울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서희가 장도(~i途)를 비는 제를 

지내고 잠이 들었을 때 꿈에 소복을 한 두 여인이 나타나 “우리는 신라 마지 

막 임금 경순왕t김부대왕)의 비 홍씨와 친정어머니 안씨인데 경순왕과 결혼 

후 나라가 망하고 비명에 죽은 것이 한이 되어 모녀 혼령이 안주하지 못하 

고 이렇게 배회하고 있으니 저희 거처라도 마련해 주십사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라고 말하자 서희는 그러마고 약속하였다 서희는 이튿날 그곳에 

작은 성을 쌓고 사당을 지은 후 화공을 불러 꿈에 본 영정을 그려 모신 이후 

29) 京짧道半月地區出張所 w내고장 傳統文化~(1985)， 92-93쪽 이 전설은 京幾道에서 

발간한 『傳說誌~(1988)의 86-87쪽에도 서술체로 바뀌어 거의 그대로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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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령제를 지냈다. 그러자 신기하게 바다가 잔잔해지고 서희는 아무 탈 없이 

송나라에 다녀와 막중한 외교 임무를 수행하였다 한다 30) 

위의 전승은 군자성황제의 전승과 일정한 차별성이 있는데， 우선 경 

순왕은 단지 이야기 주인공인 두 부인의 신분을 설명하는 역할에 그치 

고， 중심은 어디까지나 홍씨， 안씨부인과 서회의 사행이다. 같은 해인 

1988년에 출간된 라-2의 기록에는 서희의 이야기가 없고， 『전설지傳깜끊』 

갯머리 성황제에는 마-1과 같이 서희와 홍씨， 안씨의 이야기가 중심구 

조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서희의 사행관련 전승이 현재의 안산시 지역 

에 전해내려 왔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더구나 2004년에 군자봉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채록한 구술 내용을31) 

보더라도 서희와 관련된 전승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점을 볼 

때 라-3과 같이 구조가 완비된 전승은 군자봉 성황제의 원형이 아니라 

1990년대 이후 안산 갯머리 성황제의 이야기 구조를 차용하여 만들어졌 

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려 초기에 보펀적이지 않았던 안씨부인， 홍씨부인과 같은 

용어가 지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혹 이 지역의 유력가문의 성씨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광범위한 구 

술조사를 통해 군자봉 성황제의 원형을 복원하려는 노력과 시도가 뒤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군자봉 성황제와 군자봉 정상 부근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 

되는 작은 규모의 초소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30) 안산시~내고장 안산~(l992)， 16쪽. 1999년 발간된 『安山市史』에도 그의 같은 내 
용이 실려 있다. 

31) 장장식 r구비담론혹로 본 군자봉 성황제 J(찌홍 군자봉 성황제 발표 논문집~， 

시흥문화원，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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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이상에서 군자봉의 위치 및 역사 · 지리적 변천과 아울러 군지봉 성 

황제의 유래에 관한 전승과 역사적 사실을 대조해 보았다. 이를 정리하 

면 다음과같다. 

우선 군지봉은 옛 시흥군의 군자면이란 명칭에서 보듯 인근 지역을 

널리 아우르는 대표적 지명으로 쓰였는데， 그 유래는 조선의 제6대 임 

금인 단종이 어머니 현덕왕후의 릉을 참배하기 위하여 당시 군자봉이 

속하였던 안산군에 행차했던 것으로 보아 그 무렵에 본격적으로 알려 

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조선후기가 되면 각종 지지자료에 군자봉 혹은 군자산이 빠짐없이 등 

장하며， 동시에 성황새성황단)가 같이 기록된 경우가 많아 군지봉 성황제 

가 조선 후기에 이미 실행되고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한편 군자봉 정상 부근에 산성이 있었다는 과거의 전승 및 조사결과 

는 지금도 확인되는 석축의 흔적으로 보아 사실일 가능성이 높으며， 산 

재한 토기의 연대로 보아 이미 삼국시대에 초소의 기능을 가진 소규모 

군사시설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초입에 위치하였으며， 사방을 막힘없이 조망 

할 수 있는 군자봉의 지리적 장점에서 비롯된 이러한 초소는 가까운 오 

이도에 봉수대가 설치되는 조선 전기에는 그 기능이 정지되었을 가능 

성 있다는 점도 아울러 살펴보았는데， 좀더 정확한 규모 및 의미를 파 

악하기 위해선 시굴 · 발굴을 포함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군자봉 성황제의 전승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서희의 사행은 사실상 

군자봉 성황제 유래의 원형이 아니라 1990년대 이후에 안산 갯머리 성 

황제의 전승구조에서 차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광범위한 구술조 

사를 통해 군자봉 성황제의 원형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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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거의 전국 곳곳에서 유명한 사건이나 인물의 

행적을 놓고 두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서로 연고를 주장하며 다투기도 

하고， 역사적 사실과 잘 연결되지 않으며， 개연성도 충분치 않은 단편적 

인 이야기를 그럴 듯하게 포장하여 대 · 내외에 홍보하고 선전하는 일 

이 매우 잦다. 

고장의 역사와 문화， 민속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름답고 충분 

히 평가할 만한 것이지만， 관계 전문가의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자치단체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과대포장하는 것은 오히려 전승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원형을 훼손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시흥시에서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군자성황제의 고증을 전문가들의 손 

에 맡기고 그 결과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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